
무  여객선 해상교량 사건에 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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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목포지방해양안 심 원 심

요    약 : 우리나라 연안에서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상교량이 선박의 안 한 운항

에 새로운 험요소로 두되고 있다. 반면에 내항여객선 선장  항해사는 무  이더만 믿고 항해하여야 하나, 이더가 해상교량의 

주경간 항로와 해상교량 건 편 상황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이더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, 경험과 행에 의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

하고 있다고 단된다. 이 은 목포지방해양안 심 원의 할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비 농 카페리호가 신안1교의 교각과 한 사

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, 이더에 의해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를 식별할 수 있는 책마련의 필요성, 선박의 해상교량 통항을 

한 최소 가시거리 인식 필요성, 해상교량 주변에 피항지 지정  리, 내항여객선의 VHF청취능력 개선, VTS센터와 한국해운조합 운항

리실의 업무 력 강화, 연안 여객선의 안 문화 정착 필요성, GPS Plotter 과신 주의 등의 교훈 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.

핵심용어 : 해상교량, 출항통제기 , 이더 한계, 피항지, GPS Plotter, 안 문화, VTS센터, 운항 리실, 업무 력, 해상교량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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